
1.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가장 두려워

하였다. 천지자연의 변화무쌍함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도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평시
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일식과 월식을 비롯하여 수
시로 나타나는 태풍, 벼락, 홍수, 가뭄, 지진, 벌레떼
등의 출현은 커다란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해서 고
대인들의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책은 과학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인들은 노래의 효험을 오랫동안 귀중
히 여겨오면서 이러한 천재지변조차 향가를 지어
물리치고자 하였다. 월명사와 충담사와 함께 등장
하는 융천사 역시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삼국유사』「감통」편의‘융천사 혜성가’조목은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노래의 효험에 대해 잘 보여주
고 있다. “제5 거열랑(居곥걏)과 제6 실처랑(實處걏
혹은 突處걏)과 제7 보동랑(寶同걏) 등 세 화랑의 무
리가 풍악산(금강산)에 놀러가려는데 혜성(彗星)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했다. 낭도들이 의아스
럽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때 융
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예전 동쪽 물
가/ 건달파(乾達婆) 놀던 성 바라보니/ 왜군 왔다는/
봉화 올린 곳도 있구나./ 세 화랑 산으로 간단 말 듣
고/ 달도 부지런히 밝혀/ 길 밝히는 별 보고/ 혜성이
여! 라고 알린 사람 있다./ 아! 달 아래로 떠가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 있을꼬.”(양주동 역)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도 자기나라로 돌아
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놀게 하였다.”
여타의 조목에 견주어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여

기에는 향가의 기능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경덕
왕에게“신승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
어 향가는 알아도 범성(梵聲)은 모릅니다”라고 대답
한「도솔가」와『제망매가』의 작자 월명사나「찬기
파랑가」와「안민가」를 지은 충담사처럼 융천사는
승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술사(呪術師)였던 것으
로 짐작된다. 월명은‘피리를 잘 불어 밝은 달을 멈
추게’했던 이므로‘월명’(月明)이라 하였고, 충담은
‘백성의 안녕을 직언한 충언의 담론을 제기’하였기
에‘충담’(忠談)이라 하였던 것처럼 융천은‘천기나
천체의 운행을 조절하고 융화하였다’는 의미에서
‘융천’(融天)이라 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름
뒤에‘사’(師)를 붙이고 있어 이름 앞에‘석’(釋)자
를 붙이는 승려들과 구분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풍월도의 샤먼과 승려를 결합한 특

별한 집단 계층의 일원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범성
(梵唄)을 부르는 정통 승려와 구분되는 특수 집단 계
층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재앙과 국가적 혼란을 물리
치는 치리가(治理歌) 혹은 주술가(呪術歌)적 성격을
지닌 향가를 부르는 가인(歌人)들이자 풍류객이었
다. 또 월명사와 충담사와 융천사는 14·15세~17·
18세의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화랑들을 보좌하는 승
려 낭도의 일원이었다. 융천사의 이름이 암시해 주
는 것처럼 그는‘하늘과 소통하여 하늘의 운기를 주
재할 힘을 가진 이’였다. 그가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
써 혜성의 변괴가 사라지고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처럼 융천사는 염력과 주력을 통해 자

연과 교감할 수 있는 승려이자 주술사였다.

2. 혜성의 등장 사례
방위상으로 보면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자리해 있

으며 창천(蒼天) 아래에 자리한 나라이다. 때문에 신
라인들은 동쪽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심대성
(心大星)을 신라의 상징 또는 국왕의 상징으로 여겼
다. 이들은 심대성에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 이를 국
가의 안위나 국왕의 신변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해서 재앙의 별인 혜성이 국가와 왕을 상징하는 심
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변고의 조짐으
로 보았다. 심대성은 우주 전체를 중앙과 8방위로 나
눌 때 동방 즉 창천의 방성(房星)과 심성(心星)과 미
성(尾星) 세 별의 하나로서 동방에서 가장 중요한 별
이며 천왕(天王)이라고 불렸다. 
반면 혜성은 장성(長星), 패성(팛星), 소성(掃星) 등

으로 불린다. 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별로서 재앙의
별 혹은 불길의 별로 여겨졌다. 이 별이 천공에 나타
나게 되면 전쟁의 발발과 국운의 쇠미 그리고 왕권
의 위축 등의 조짐으로 보았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긴 꼬리를 그리는 별로 불리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진평왕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청소년 수양단체인 화랑들의 풍악산 유람
을 금지시켰다. 『삼국사기』를 통해 융천사가 부른

「혜성가」의 작사 시점인 진평왕 대를 기준으로 고대
사국에 혜성이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자. 진평왕 원년
에 해당하는 백제의 위덕왕 26년 조에는“장성(長
星)이 출현하여 하늘에서 마치고 20일이 지나서 사
라졌다”고 적혀있다. 위덕왕 41년(진평왕 16년)에는

“패성이 각항(角亢)에 나타났다”고 적혀있다. 
여기서‘각항’은 28수(宿) 중 동궁의 별자리를 가

리킨다. 천궁을 360도로 잡을 때 심대성과는 45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핼
리혜성의 76년 주기설에 의하면 607년(진평왕 29)
년에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평왕 재
위 54년 기간 동안에 원년과 16년과 29년 등 세 차
례에 걸쳐 28수(宿) 중 가장 중심자리에 있는 별인
혜성이 나타났다. 각항이란 별이 나타난 현상에 대
해 왕은 매우 두려워했고 융천사를 불러「혜성가」를
짓게 한 것이다. 「혜성가」의 삼화(三花)는 세 화랑을
가리킨다. 그리고 화랑도를 구성하는 여러 부대가
단체 유람하던 풍악산의 유람단에 의거해 보면 제5,
제6, 제7과 같은 차례 숫자는 부대이름을 지칭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정보와 이해 위에서 이
조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흉조를 상징하는 혜성 즉 일본이 동방의 큰

별인 심대성을 범하자 신라 왕실은 큰 혼란에 직면
했다. 다시 말하면 붉은 줄을 그리며 나아가는 혜성
이 동방의 큰 별을 상징하는 신라와 진평왕을 범하
자 왕은 나라의 위기임을 직감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지닌 화랑도들의 산행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하나로
보았던 신라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방관할 수 없었기
에 취해진 조치였다. 융천사는 천체의 일종인 혜성
을 인정하면서도 흉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묘안
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서 그는 혜성의 이
름을 바꾸어‘길쓸별’이라고 불어주었다. 당시의 사
용례를 보면 혜성을‘소성’(掃星) 즉‘빗자루’또는

‘빗자루 모양의 별’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혜성이 불길한 별이 아니라‘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
주는 길한 별’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작명
(作名) 속에는 신라인들의 탁월한 현실감각이 반영
되어 있다.

3. 「혜성가」의 해석
이 노래의 맥락과 해석에 대해서는 양주동과 김완

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들이 있다.
“옛날 동(東)쪽 물가/ 건달파(乾達婆)의 논 성(城)을
랑 바라고,/ 왜군(倭軍)도 왔다/ 횃불 올린 어여 수
플이여./ 세 화랑(花걏)의 산(山) 보신다는 말씀 듣
고,/ 달도 갈라 그어 잦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
라고, 혜성(彗星)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彗星)
을 함께 하였읍니까.”(김완진 역) 「혜성가」에서 주목
되는 것은 혜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와 함께

‘건달파’와‘건달바성’그리고‘왜군’의 의미이다.
심대성을 범한 혜성은 왜군일 수도 있고 왕실의 적
일 수도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혜성은 국가의 안위나
국왕의 변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건달파와 건달파
성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건달파는 불법을 지키는 여덟 명의 호법중인 팔부

신(八部神將)의 하나이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불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제

석(帝釋)의 음악을 맡은 천락신(天갪神)이다. 지상의
보산(寶山) 중에 있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
기만 맡으므로 식향(食香), 후향(?香)이라고 하며, 생
명이 탄생하는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간다르바
는 중음신이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냄새를 찾아다
니므로 심향행(尋香궋), 심향(尋香)이라고 한다. 인
도에서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악인(겦人) 또는 배
우(伎겦)를 가리킨다. 그는 음식의 향기만을 찾아 그
문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여 음식을 얻어 살
아가기 때문이다. 건달바성은 늘 천상에 있는 건달
바가 실체 없이 공중에 나타내는 성곽 또는 바다 위
나 사막 또는 열대지방에 있는 벌판의 상공에서 공
기의 밀도와 광선의 굴절작용으로 일어나는 신기루
(蜃氣걹) 혹은 해시(海市)를 일컫는다.
신라인들은 예로부터 신라가 불국토이고 왕은 전

륜성왕이며 화랑은 미륵의 현신이라고 여겼다. 해서
이곳 신라를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시기불-비사
부불로부터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
가섭불-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불연국토(佛緣國
土)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불국토의 동쪽 앞
바다에 불법을 수호하는 건달바성이 생겨났다. 건달
파는 불교 우주관에서 보면 사천왕천 가운데 동주
(東洲)인 지국천(持國天)의 다라타천왕(多갥?天王)
아래에서 그를 지키는 일을 하는 호법신장이다. 그
런데 불국토인 신라의 동쪽 앞바다에 성 모양의 신
기루가 생겨나자 동해가의 봉화지기는 이 신기루를
왜군의 선단이 신라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봉화를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
는 조짐이 일어났다. 신라 왕실은 전 국토에 계엄령
을 선포하고 친위군인 화랑도의 금강산 유람을 중지
시켰다.
그런데 융천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왜군의

선단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해가의 신기루가 나
타난 것일 뿐이었다. 해서 그는“옛날에도 동쪽 물가
에/ 건달파가 놀던 성이라고 생각하고/ 왜군이 쳐들
어온다고/ 봉화를 올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세 화
랑이 풍악산에 오른다는 말씀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히려는데/ 길쓸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사뢴
사람이 있구나/ 아, 아, 달 아래로 떠가버리더라/ 이
와 어울릴 무슨 혜성이 있겠느냐”라고 노래를 불렀
던 것이다. 융천사는 이 노래를 불러 어지러운 신라
왕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
의 질서에 대한 신라인들의 오해를 융화시켜주고 바
로잡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 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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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부른이들은주술가이자승려

혜성나타나민심흉흉…백성불안

왕은화랑도의산행금지등계엄령선포

융천사흉조를없앨수있는묘안

‘혜성가’작사…‘길쓸별’로이름

신라왕실과백성불안에서건져

진평왕16년혜성이나타나신라의상징인심곡성을범하자왕실과백성들이불안에떨었다. 융천사는혜성가를지어혜성이흉조가아님을알렸다. 사진은혜성모습


